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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빼하지 야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약을 즐겨한 것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10 : 1~13). 

갱생판목사 

가장충요한질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며 가르쳐야 할 위대 

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훈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 
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을 실천히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 
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긴 읽지만 세상적인 복을 얻는 데만 온통 마 
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늘날 너무나 많은 신지들과 교회들이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합 
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 

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팔요한 신령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사링하는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 
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 
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하게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대답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굉야에서 했던 것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라며 고린도교회에 
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을 이 시간 깊이 살펴보면서 앞의 질문을 진지하게 숙고하시기 바랍니 

다. 

많은복을누리고도 

굉야에서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 
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있었으며， 매일 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사막에는 

솟구쳐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또 적들을 만날 때마다 대승리를 거두었고， 홍해를 무사히 
건녔습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펼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 
습니다 그들에게는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그들의 대다수를기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대다수는 굉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은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그리스도 
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그틀은 자신들이 믿음을 따라살고 있다고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조사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히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은 히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차이를 지적할 뿐만 아니리 그것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 줌 

니다. 

넙치도록부어진은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맛습니다， “ ...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이는 저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1~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들을 끊임없이 호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출 13:21.22 참고l.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자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 
신다고 상/협H 보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 

엘이 흥해를 안전히 건너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노예 신분과 죄악 그리고 세속의 쇠시슬로부 
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출 14:29.30 참고l.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의 모 
든 죄가 씻겨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함을 상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 

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 
를 예표핸 모세가 있어서 그뚫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세례를 주셨으며， 영적인 지 
도지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니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신령한 음식을 
날마다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복율 누렬수록 죄악으로 치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어 

떤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어떤 이들은 부도덕한 생활을 했으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 
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7~10절) .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 때문 
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Ù}기도 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차 
례 회개를 촉구히셨습니다. “ .. . 내게로 돌아오라 .. .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속 1:2,3).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 

엘 백성처럼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고서 교훈을 

얻어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을 반복 

하지 말0바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l들이 참으로 위험한 잘옷을 많이 
범합니다. 이런 신지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지만， 결국에는 광 

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 
랩을 제외한 출애굽 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빼닮은 우리는 아닌가? 

성경은 말합니다. 깨l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믿싸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막 4:19). 굉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었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것 

입니다 또 그들은 만나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던 것입 
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안에서 지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고라 일당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 

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회롭게 하지 못했습 
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l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띨들 가운데서 역λ녀F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엠 2:2,3).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자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들을 더 크게 소망히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얼마나 흔히 범히는지요? 어떤 시물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곧 음 
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얼마나 흔히 범핸지요?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대적 

하여 말딴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 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얼마나 흔히 범핸 
지요?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곧 불평하는 죄입니다 우리 
는 얼마나 지주 불평하는지요? 시랑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과 이 서VJ에 속한 것들을 더 크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 정해 주신 길을 무시하고 곁길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리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줄을 알지 못하느냐 ... 너희 붐이 그리스도 
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 " (.고전 6:9.15).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뜩 교만하여져서 하나 
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를 위 

해서 이렇게도 해 주시고 저렇게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1"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 
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넘어질까조심하라 
우리는 말세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지 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울은우리 

에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12절). 바울의 이 경고 
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회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회를 해 

할 ̂}.가 결단묘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회에게 항복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 
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기뻐하라하시니라’(녹 10:19， 2이 아멘! 

위옛것을생각하라 
‘자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회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멀리하십시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눈 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펼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 

들에 여러분의 마옴을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십시오 즉， 여러분 자 
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젊어지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삶속에서 기쁨과평안을발견하십시오. 그리고예 
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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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앓nnonfor 빼W훌k) ISAAEL'S MISTI+KES 
“ ... Never’theless, with most of them God was not well-pleased' for they were laid low in the wilderness. 

Now these things happened as examples for US, that we should not crave evil things, 

as they also craved And do not be idolaters, as some of them were; as it is written, 
“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STOOD UP TO PLAY ... "(1 Corinthians 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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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learnκ’ prac야tíιce ’ an며1벼d teac야h. Sad비Iy ’ most Cαhrγ띠r끼‘끼istians don’t 
even know it , yet alone live it because they read the Bible for their 
own earthly benefit. The results are tragic. Too many believer’s and 
churches are striving for worldly blessings. They sincer’ely think that 
the wor’d of God is about earthly security. It's not! The Bible is about 
Christ. It provides the spiritu미 information you need to place God at 
the center of your existence. Is God first in your life? Do you truly 
believe in Jesus Christ more than in your’self?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se questions as we carefully examine Paul's exhortation to 
the Corinthian church not to desire evil things as the Israelites did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the Israelites had it all : the presence of God, 
Moses in the image of Christ , manna from heaven, water in the desert , 
destr’uction of their’ enemy, and safe passage through the Red Sea. 
Indeed, the Lord God provided everything for their salvation. They 
lacked nothing! Yet, with most of them God was not well pleased, for 
they died in the wilder’neSS. Without doubt , they made some big 
mistakes. Many Christians today behave in similar fashion to the 
Isr’ael ites in the wilderness. They listen to Christ , and even believe 
they are practicing their faith. However’, the recility is that they don’f 
have real faith.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real faith and faith 
in earthly things . 1 Corinthians 10:1"'13 not only points out the 
difference, but explains the problem. 

Every Israelite received God's blessing. They "were all under the 
cloud and 미 1 passed through the sea; and all were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and all ate the same spiritual food; and all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were drinking fr’om a sp i ritu미 
rock which followed them; and the rock was Christ’νv. 1"'4). God led 
these people in a pillar of cloud by day and in a pillar of f ire by night, 
never taking it away(see Ex. 13:21&22). What a blessing! Can you 
imagine the visible presence of God before you , as He leads you to 
eternal life? He led them from slavery, sinfulness, and all the chains 
of this earthly life safely through the Red Sea (see Ex. 14:29&30). 
Their crossing through the water symb이 ized the cleansing of their’ 
sins, the beginning 0 

believe they ar’e following Christ , like the Isr’aelites followed God , 
they end up with bad results. AII , save Joshua and Caleb, died in the 
desert. Obviously, this is a serious matter. 

The Bible tells us, "worries of the world ,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enter in and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Mk. 4:19).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Israelites. They weren’t sure God was all-power‘ ful; they 
wanted a golden calf. They weren’t satisfied with manna; they wanted 
Egyptian food. They weren’t happy about their’ cir’cumstances; they 
spoke against God and Moses. They complained about the judgment on 
the rebels led by Korah; they blamed Moses and Aaron. Again and 
again their’ lives didn't reflect God's glory. Before we became God's 
childr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 we “ formerly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Among them we too all former‘Iy lived in the lusts of our 
flesh , indulg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 even as the rest" (Eph. 2:2&3). 

Placing your desire for earthly th ings above your des ire f or 
heavenly th ings is idolatry . How often do you practice this? 
Worshipp ing anyone or anything above God is an immoral act . How 
often do you do this? Speaking against God and His servants tests the 
Lord. How often do you try the Lord? Complaining about your life’S 
circumstances is grumbling. How often do you grumble? My friend , do 
you love this life and the th ings in it more than you love God? Are you 
following a path differ’ent f rom the one He has given you? "Q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1 Cor. 
6:9&15). The Israelites thought , “God you do everything, so why not 
do this and that for uS." Are you, too, smarter’ than God? 

Wear’e living in the end times. Jesus is coming soon. Pa비 warns us,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l" (v. 12). Are you listening? Christians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believe in Jesus more than they believe in themselves. They 
place all their trust and hope in Him alone. He says, “Behold,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will injure you. Never’theless do 
not rejoice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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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혹훈련연구월 

오늘， 2003년도 제 5차 성찬식 및 전(全)교인 가족연합예배 

오늘은 2003년도 제 5차 성찬식이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성 

찬식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를 기억하도록 하자，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불 

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찬란한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 

도록 하자. 특별히 이번 성찬 예배 (2부， 3부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 

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찬식의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자. 그리하여 온 가정이 그리스도 

의 죽으심을 전하는 데 한 뜻으로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자. “너희가 이 먹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오늘 성 

찬에 참여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 

성히 베풀어지기를소망한다 

중추껄 iß션 꺼Mη 요캠 | 
. 찬 송 .... . ............. 460장 .... . .. . . ,', ...... . .. . .. 다 같 이 

4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 .. . .............. . 다 같 이 

• 성경교독 .. ... . .. . .. . ... 녹 12:16-21 ....... . ... .. . . . . ... 다 같 이 

4 말씀선포 . ... . .... . 헛된부요함·잠된부요합 . .. . . . .. . . ..... 인 도 자 

“헛된 부요함 · 참된 부요함"(설교문) 

세상 사람들은 중추절에 한 해의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며 헛된 우장이나 죽은 조%에게 

감사를 돌린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추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참된 풍 

요로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풍요와 번영’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본문에는 어떤 부지-가 나온다. 그는 쌓이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 

다(17절) . 이 세상의 눈에는 이 부자처럼 복된 사림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하니님께서는그부자를 ‘어리석은 자 로 판정하셨다(20절) . 히-나님 보시기에 

그 부지는 어리석은 자， 곧 멸밍에 처할 가련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지 못한 

다 이 부자를 보라， 그는 주제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를 ‘어리석은 자 로 정죄하셨으며 그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풍 

요와 번영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히띤서 풍요와 번영에 옹통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풍요외 번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 로 

‘참 신자 로 인정해 주시며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더 사모하도록 하자. 

2. 자신의 영흔을 돌보지 않은 부자 

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자기 밭의 소출이 풍성함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 

하지도 않았고， 선한 일을 위해 그 재t딸 시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지곡치곡 쌓아두는 데 있었고 그것을 밑천으로 남은 여생 평안 

히 쉬고 먹고 0]-.시고 즐거워하는 데 있었다. 이런 부지를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질책 

하셨다. “어리석은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것이 뉘 것 

이 되겠느냐?’ (20절). 즉， 이 부지는 자기 지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이다， 히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니 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등은 영혼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무관심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이런 식으로 실F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전해 주자.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또 그런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르는지를 

깨우쳐 주도록 하자(20절 참조). 

3.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지-가 참으로 부요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할 때에도 영원히 부요한 자로 남 

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라(녹 16장l. 죽는 순간 부지는 영원 

한 비참에 떨어졌으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지가 참으로 부요한 자임을 깨닫고 그런 시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부요한 자가 되며 복음 전도 사역에 부요한 자가 되고， 의의 열매에 부요한 자 

가 되도록 하자(엠 4:13, 마 6:33, 단 12:3, 덤전 6:18)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내 
용을 갚이 묵상해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자 . 

• 기 도 .. ... . .. .. . .. . .... . . ....... . ............... . ... 인 도 자 

· 찬 송 ... .. . .. . . . ... . . .. 359장 ....... .. . . .. .. . .... . . 다 같 이 

. 주기도문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2003년도 후반기 교육훈련연구뭔 개강 
2003넌 9월 14일(주일)-11 월 30일(주일) 

2003년도 후반기 충현전도대 훈련과 찬양대원 양성부 교육이 9월 14일(주 

일)부터 실시된다. 특별히 충현전도대에서는 전도에 대한새로운동기와도전 

을 불어넣기 위하여 8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준비하였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영혼 

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누 

구든지 사람 앞에서 L-}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 10:32-33) 이번 훈련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 

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려는 성도들에게 참 복음 전도자가 알아야 할 성경적이 

고 실제적인내용들을강의 · 실습을통해 가르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충현교회 찬양대 기초 교육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찬양대원 
양성부 교육은 이전보다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정성껏 강의를 준비 

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찬양대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 

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음악이론 교육(5시간) , 음악 실습 교육(14시간) , 특 

히 발성연습과 발성적 합창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프로그램 

은 찬양대원에 입문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육뿐 아니라， 기존의 대원들도 

꼭 다시 배워야 할 다양하고 내실있는 내용들로 기득하다 

아무쪼록 2003년도 후반기에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통해 거룩한 교회를 든 

든히 세워갈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 

$ 주i:!"엉경공부 2003년 후반기 개실괴목 

일 시 와요일 수요일 

오전 1 0:30-12:00 느어|미야(이태복 목사) 

오후 2:00- 3:30 요안목을(김용되 목사) 

이브리서(김정수 목사) 

마태목을(안장되 목사) 

빌립보서(서광진 목사) 

저닉 7:30- 9:00 에베소서(앙준영 목사)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10월 29일 

11월 5일 

제 57기교사%빙부 

2003넌 9월 14일(주일) -11월 $일(주일)， 12주간 

매 주일 오후 3:αl-4:3O， 베다니훌 

제 28기 진%꽤뭔 ‘ik엉부 
2003년 9월 14일(주일)-11월 $일(주일)， 12추간 

매 주일 오후 3:α←4:30， 잔앙워원외실 

전도대뭔훈련 

2∞3난 9월 17일(수) -11 월 5일(수)，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4:00， 나시렛흩(본당 1층) 

1.l흰편11$ .틀필톨 111톨필품톨l 
전도의의무 그리스도인의전도의무 

전도의 내용 전도활 내용에대한 이해 

결신의의미와내용 결신이란무엇인가 

전도실습1/교회주변 전도 현장실습 여국근목사 

전도의실제적 문제 전도 시 부딪히는 실제적 문제 

반대질문 및 답변 반대질문 답변 및 문제해결 

전도실습2/방림교회전도 현장실습 

수료예배 예배 및수료식 



잉 2003년 9월 7일 추만흥헌 

명끝 Dtll 

기 간 

9월 5일(금)-9월 13일(토) 

흥 연'IH Áf역중인쉰교팀 

선교지 

스리랑카 

EI 
CJ 

5교구 1지역 

하Lt넙의 윤혀l야 말홉 ... 

드I J\: f 
CJ ζ〉

이지은 

권 병 철 (집사， 17교구 10지 역) 

의료진과 함께사역을하게 된우리 팀에게 반갑지 않은소식이 들려왔다. 불가 

리아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짐 검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관을 위해 기도하고 약품과 전도지를 개인 짐에 나누어 넣었다. 공항에 도 

착해서 긴장하고 나가는데 앞서가던 다른 팀(1교구)원이 검사대에 짐을 올리자 기 

계가 고장났다. 덕분에 우리 팀은 검사를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우리 

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우리 팀의 중심사역지인 불가리아의 남서부 그리스와 산단스키에 도착했다. 그 

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어 디서 왔느냐7’ , “왜 왔느냐7’ , “몇 명 

이 왔느냐?’ , “언제까지 있을 거냐7’ 등의 질문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하라고 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다. 하지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 " (렘 1:8)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을 따라 노방전도， 축호전도， 의료사역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그곳은 불가리아 정교가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라 

고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나 이단으로 취급하는 등 개신교를 핍박하여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는가정교회가 여러 곳 있었다 말씀을사모하는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 

와 힘이 되었다. 가정교회의 어떤 인도-^}는 친척에게 1년 동안 전도해도 복음을 듣 

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나누어 준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알려주고 갔다” 며 교회에 나오겠다고 좋아하기에 “내가 바로 그 내용 

을 말씀드렸던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예비된 영흔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를 어찌 다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어떤이는 동네에 믿지 않는 가까운 이웃들을 

부르기로 하고 우리 일행을 초대했다. 우리는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시메온’ , ‘마리야’ 남매가 영접기도를 하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 
다고 약속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다 

고 다짐했다. 의료사역은 현지 의사와의 협진만이 가능했고 중증환자들의 수술이 

많았다. 대기하는 시간에 일대일 전도를 했다. 먼 곳에서 연락을 받고 진료를 받으 

러 달려온현지 의사의 아버지에게도복음을전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듣게 하신 

성령님의 세밀한계획에 감사할뿐이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라 ... " (막 16: 15)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갔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임을 깨달았다. 나같은 죄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여건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이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 들은 그곳 영흔들을 위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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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8월 26일(화)-9월 5일(금) 

8월 26일(화)-9월 5일(금) 

선교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팀 | 팀 장 

9교구 8지역 | 조증광 

17교구 9지 역 | 진학래 

하냐넘， 몽골 샤람을 인도혜수셔서 갑샤합니마! 

바쓰카 (외선부 몽골팀 귀국자) 

제 이름은 ‘바쓰카’ 입니다. 몽골에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했고， 교회에 

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사찰에서 절하고 

스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충현교회에는 남편 ‘토고’ 와 함께 왔습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충현교회 단기선교팀이 울란바타르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저는 

그 공항에서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습 

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충현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처음 올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 주었고 기도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 

였습니다. 

교회에 다닌 후부터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몽골 사람들 

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추석수련회에서 저는 죄인이란 것을 깨 

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l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좋은 시 

간을 보냈습니다. 제 영혼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들을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땅까지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며 기쁨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어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 제 영흔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살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욱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저는 몽골에 돌아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여기 

와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어서 기뽑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 

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 

니다. 하나님은 저를 자기 품에 안고 저를 나쁜 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 

님의 사랑은 이제 말로표현할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하나님께 맡기고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님 이 피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 바스쓰카는 2αJO년 12월 24일 충현교회에서 세려/를 받았으며 

표전지역리더와 찬앙리더로 오/선부 몽을팀에서 섬기다 2003던 8월 28일 

뇌줄혈로 쓰러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유/해 4년만에몽골로 귀국했습니다 

이를 유해서 기도를부탁합니다 

였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기적과 역사를 저의 눈앞에 똑똑히 보 

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행하심과 주 예수를 눈물로 영접하는 그들을 보았 

‘비쉬케크’ 로 떠나기 전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처음으로 떠난다는 기대보 습니다. 이 나라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흔들은 반드시 하나님나라에서 함께 만닐 수 있게 해야겠 키르기즈스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지만 벌써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 

한국 사람들에게 유교사상이 배어있듯이， 키르기즈스탄은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이슬람 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굳게 닫은 이 나라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 

을 샘활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 속 갚이 들어있는 그 사상 려 애쓰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과 거름을 주는 분은 예 

을 떨쳐내고 생각을 뒤집어 놓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전도 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그곳 젊은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틀림 

지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움츠러드는 없이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환한 표정으로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마음문을 연 이 

저를 보면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한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곳 젊은이들을 통해 키르기즈스탄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그저 단단한 지금 그곳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까지 들어가 영적 • 
갑옷을 입혀 진장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옵소서 · ’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다른 나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역 후， 저뿐 아니라 팀 전원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 밖에 없음을 깨닫고 밤 하나님의 은층과 사랑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늦게까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 환경과 문화의 지금 사억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사역을 나가실 분들을 위해， 아직까 ? 
차이로 인해 나오는 작은 불평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각지의 생명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합니 

서로 용기를 북돋으며 다음날을 맞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사역을 시작하 다. 주님! 감사합니다. ι 

강한나(청년1부) 



2003년 9월 7일 @ 
lf 

톨
-
。
 

『
꾀
 

헌
 -­

*
τ
 -
매
깨
 

까」
 
--u π

T
 -
M씨
 옆

 

.‘--저1749호 

랑하고 주님 안에서만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큰 가르침을 얻었지만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는 못한 것 같 

습니다. 마지막에 전도할 때 저는 거리에 

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에 

만 연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정말 큰사랑을 선불해 주셨는데 저는 감히 부끄러워 

했습니다. 이 런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맙습니다. ‘주님 !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의 담대함을 주세요.’ 열심히 전도한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에는교회갈때 ， ‘고등학생이 이 렇게 시간허비해도될까7 하는생각을했습 

니다. 게다가 교회에 아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어색하기만 해서 별로 정을 붙이 

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 

등학생인 성도가 아니라 성도인 고등학생이고， 또 교회는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귀중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함께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난 

고등부 친구들을 ‘그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 주어서 

가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제 마음 속에 이 런 사랑이 싹트는 것이 저도 참 신기 

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이 제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 더욱 하나 되기 위해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등 

부 친구들이 모두 성령충만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다함께 기도했으 

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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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아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기도원을 향하는 버스 

에서도 내가 수련회 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는 아 

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하는 이유를 주님 

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묻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량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집착했던 것 ， 부모님께 대 

들었던 것， 세상의 음악을 즐겨들은 것 등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부흥 

회에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 

다. 그것은 바로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다는 것을 이유로 주님께 무언가 받아내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기도원에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특별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 

학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에 굉장히 급급 

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급급해할 문제들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으 

로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그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 

말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변 어쩌나7 하고 걱정하지 않 

을 것입니다. 언제 ， 어디서 ,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아무것 

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대학 진학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돈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 

빠f꿇| 

‘섭차1~ ’ 충혐젊은이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자71 스스로 자71 죄를 해결하파 

하는 욕구가 있다. 분명 복음으로 들어와 은혜를 깨달았는데도 자꾸 율법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며 자신의 생활을 규정한다. 이러한 습관은 율법을 지커지 못한 자신을 보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보며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구원 이야기， 십자가 이 

야기는 그만 하자 고 말하는 사람틀이 있다. 그러한 자들은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모르는 자요， 결국 복음을 버릴 기능성이 많은 자이다. 마치 예수님을 판 가훗유다처럼. 

가훗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러나 그 둘은 엄연한차이가 있다. 필자는 주일학 

교에서 그 차이를 회개와 자살의 차이라고 배웠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상일 뿐이지 근 
본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몸을 실었지만 유다는 율법을 지켰다. 

베드로도 유다도 자신의 죄를 알고 부르짖었지만 부르짖은 후의 그들의 행동은 서로 달랐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자복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다. 그는 율법대로 행하기 보다 은혜를 구 

했다. 그가 율법을 따랐더라면 그는 죽었어야 했다(신 13:5 왕하 10:9), 그러나 그는 살아서 주께 

은혜를 구했고 주의 언익k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라. ‘자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봐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녹 24:11， 12려. 그러 

나 유다는 베드로와 정 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그는 율법에 쓰인 대로 행동했다. 먼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럴 수 없게 되자 죽음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 

를율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며 야룻한 쾌감에 빠지곤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공로가 어 

느 정도 개입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단 하루라도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는개 

그런 거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필자와 필자의 조λ에 응했던 사람 

들은 율법적인 생각을 단 한 순간도 떨쳐버릴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리하여 선행을 하거나 주일 

을 지키고 많은 봉사를 하면 마음에 스스로 만족감과 교만함으로 기득 차서 흐뭇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기고 잘 못하면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러한 인간들의 습성을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자기연민과 자기만족’ 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필자도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만 줄 뿐 어떤 해결책도 제시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리고 정당하게 율법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은 죄를 저질렀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 

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낮은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피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희생입 

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기에 나도 십자가를 

지는삶을살아야합니다 나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 

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내 

뭇이 아니라 주뭇대로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날마다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면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 

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 십자가를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십자 

가를 기억하고 삶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죽 

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아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감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 

음을 감사하며 나도 죽기까지 주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도 

구로 쓰임 받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하 

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도 십자가를 쫓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 

다 
(권요셉) ‘복음과 율법의 관계’ 잠조 

강현지 (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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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룰 

쩔쾌짧 7￥ 

-존 뉴톤(John Newton) 

긴긴 세월 죄악 속에 핑굴면서도 

수치나 부끄러웅 알지 못했네 

내눈을사로잡은어떤이가 · 

방종한 삶을 멈추께 하실 때까지 

나무 위에 달리신 분/보았효니 

고통과피에홈빽 젖으신분이라 

- ‘ /' --'-' 그분의 십자'7J.，옆에 나 서 있을 때 

활 삽 젠분의속한분철혜께환}졌너l 
‘ '/ 

Jk oH'r .A.' _________ _ 
''\ O ..L를 ................. .. 

내 마지막 숨 거두는 순조때라도 

어찌 그 눈길 잊을 수 있으리요 

비록 한 마디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내 죄를 책망했네 

그분이 니를다시 보셨을때 

그눈길내게말했네 

‘계모든죄를값없이용서하노라 

이 피는네구속을위해흘려진피요 

내가 죽음은 너를 살리려 합이라”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드러내고 

그 추악합 낱낱이 들춰내는 사이 

은혜의 신비 참으로 기묘째 

내 죄사합도 인(印)쳐 주었네 

13교구서얀천구역이정진군 
어릴 적부터 근육위축성 측삭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기관에서 치료중 

입니다. 현재는 입까지 마비되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을 앓고 말 
을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 
도록기도해주십시오 

13교구고강 I구역황순가잡샤 

4년 째 근육위축성 측삭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누워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위로받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의 두 환자가 앓고 있는 근육위축성 측삭병은 온 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다가 죽어가는 희귀병입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모릅니다. 환자 자신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큼니다 각별한 우|로와 기도 부탁합니다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1112 김민희 1 청년2부 1119 정회숙 9 청년2부 1126 차경희 19 대학부 이혜선(2) 

1113 정경욱 1 청년2부 윤석구(14) 1120 박금득 10 소망부 신현숙(11) 1127 정은숙 19 청년1부 곽노경(1 ) 

1114 김유자 1 장년1부 1121 신창현 11 장년2부 오영주( 11 ) 1128 이숭호 1 청년1부 곽노경(1 ) 

1116 이진희 6 청년1부 이상경(6) 1122 김점곤 12 장년3부 조영혜(1 2) 1129 김상일 19 청년2부 김용현(8) 

1116 최성식 19 청년2부 김용조(18) 1123 안은진 14 청년1부 서안자(18) 1130 김상미 19 청년2부 김용현(8) 

1117 강채원 13 청년1부 강규영(6) 1124 박언업 15 소앙부 이강근(15) 1131 문영진 19 청년2부 김창국(1 ) 

1118 김영술 9 청년2부 1125 성만석 17 장년3부 전용해(8)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껏이나으l 한쏟이요 

1. 흑밸isl 사tz하는 한송과 그 환송빼서 혀현 은빼흥 밸는ÃI 받휴해 측쇄4. 

325장 추 예수 대문 밖에’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를 늘 마음 속으로 찬oð하 
곤합니다， 325장 3절 ‘네 죄로죽은나를너 박대할소냐나회개하고곧문을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를 고백하면서 ， 예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심을 진정으 
로 깨닫고， 그 분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났습니다. 또， 455장의 후렴구 나 주님만 
따라 가리’ 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뭇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 
하리라다짐합니다. 

'2. 어렐매 샌앙생갱함 해 었는ÃI~갤해 주A쾌슐. 

중학생 시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중고등부 학생회와 예본 찬양대에서 섬기 
면서 신앙 선배들의 본을 따라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었지요. 또， 고교시절부터 3년 
동안 체육 전공 입시를 준비했는데 대학 진학에 두 번 실패한 후 잠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재작년 메시야를찬양하면서 찬양을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찬양 
하기 위해 뒤늦게 성악공부를시작해 전공하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기를그리고이 마음또한언제까지나변치 않기를소망합니다. 

τ. 어떤 π댄e훌 환ι삶}는치 R持혜 즈채4. 

찬양대원으로서 또 독창자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미음을 갖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제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겠기에 그렇지요. 때로는 하나 
님께서 제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더라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제게 그분을 찬%빨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 

을 믿음으로 알기에라도 기꺼이 찬양하겠습니다. 

냐.71춘채똑쓸 받씀하| 동새4. 

단기선교를 하면서 선교가 곧 나를 살리는 일임을 깨달았 
습니다. 제 찬양또한선교를위한것이기를바라며 하나님 
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생도 예수님께 더 가 장님수 선생 
째 나아감으로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가브리엘 찬g때 솔로01스트 

되기를기도합니다. ‘ 

(엄혜원기재 

￠ 다곰주을l 흔f송 •••••• 

531장 “때 저풀어 달 이미 어두니” 

이 찬송은 가난 속에 살면서 젊었을 때 생긴 천식과 폐병으로 고생했던 작시자 헨 

리 프랜시스 라이트(HeI1ly Frances Lyte , 1793-1847) 목사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다. 그는 해변 교회에서 성격이 거친 어부들 틈에서 약 24년간 목회를 했는데 거친 

어부들은 라이트 목사의 사랑에 녹아 양같이 순해져 병약한 라이트 목사를 무척 사 

랑했다. 그러던 그가 잉세 때 건강이 한계에 도달해 병든 옴을 이끌고 낯선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다. “주님의 양들을 돌봐 주소서 이 종이 가는곳은다시는돌아오지 

못할 곳，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는 곳이오나 주님 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세상의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쓸쓸한 길에서 그토록 
무력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했다. 그 기도를 여닮 개의 절에 담아 엮어 

냈는데 한국 찬송가에는 네 개의 절만 실려 있다. 

1절 Lf와 함께 하옵소서 황혼이 속히 띨어칩니다 주여 어둠이 깊어갑니다 

나와 함께하옵소서 날돕는자유/로 못하고 우덤 얻을곳 없을때 

01. 무력한 자의 도움되시는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2절 인상의 젊은 세월 속히 끝나끄 죽음에 Ol르러 이 땅의 기쁨 희미해지고 

그의 영광 지나갑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 다 변하끄 섹습니다 

01. 변증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3절 세월이 흐르는 순간 순간 주의 잉재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밀며 

무엇이 유흑자의 권세를 깨리오? 주님 을보 누가 나의 인도자요， 

지주가 되리이까? 슬플때나 기뿔때나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4절 주여 나 눈 감을 때 주의 십자가 높이 들어주시끄 어둠 속 비추사 

하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새 아침 동트고 이 땅의 헛된 그림자 

사라지리니 사나 죽으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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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즈벡키스탄의 굴리스탄 

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곳 주민 

은 거의가 무슬림이며 다른 종 

교를 전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 

되어 잡혀간다는 통역자의 말에 
양 희 옥 (소년부교사 / 우리는 위축되어 그저 묵묵히 기 

도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 

러다가우리는우즈벡키스탄에서 새로제정 

되었다는 법 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 힘이 빠졌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종교법 이 생 

겼다는것이다. 이 법령에는백명 이상의 교회는모두문을닫아야하며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을 비롯해 주일학교， 가정 성경공부， 여름 캠프 등의 활동을 금지 

한다고 되어있다. 실질적인 탄압이었다. 우리는 막막해졌다. 

‘하나님， 어디에 복음을 뿌릴까요?' õ}는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집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낯선 우리들에 

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 

로 받아들이고 눈을 뜨고 기도했다. 기도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 날은 
안 되겠다 싶어 나왔다 그런데 우리를 반겨주었던 사람들이 따라 나와 정중하 

게 배웅인사를 하면서 삼일 후에 신부가 오니까 그 때도 잔치에 오라고 했다. 할 

렐루야， 그 때에는 두려웅 없이 전하리라. 분명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였다 삼일 후에 그곳으로다시 갔는데 그 때 우리는 이미 많은사람들에게 복음 

을 전하고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에 담대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반가이 맞아주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신호를 

주셨던 곳. 가슴이 콩광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귀빈석으로 보이는 곳으 
로 안내를 받아 앉았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 그 

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 

까~f흐즈톤f z-차 
-q기전Z쫓 타너~f.A1 

& 에바다부 선교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끌어 주시고， 큰 어려웅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가정집 전도사역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도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가정도 있었 

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슬람을 믿는 가 

정을방문했을 때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정말마음이 아랐습니다. 그가정이 주님 

을 영접하여 축복받기를 기도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이 부 

족했지만 주님 이 이끌어 주셔서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늘 인도하 
시는주님께 감사합니다. 

번은정(에바다부) 

& 내가 카자흐스탄에 간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이 
다. 이방 농아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갈등이 조금 있었으나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카자흐스탄 수화가 부족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자흐스탄 
수화를많이배웠다. 

딸지꼬르간으로 이동할 때 본 하늘과 땅， 식물 등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우리나라 

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초원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예쁜 식물들이 신 
비했다. 하나님이 창조섭리에 다시금 감탄하였다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딸지 

꼬르간 농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를 해보니 이슬람을 많이 믿었다. 그들에 

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참 힘들었다. 

가정집 전도사역을 중 여러가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 

도했다. 테켈리에서 농아인들을 만날 때는 사랑의 마음이 샘솟았다. “이웃을 사랑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농아인들 

과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카자흐스탄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합 

니다. 

승용규{에바다부) 

결할 수 있다’ 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영흔들을 데려오는 행렬이 몇 차례 계속되었다.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몇 명이 영접했는지 셀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를 구원 

의 귀한 통로로 써 주신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춤을 추었다. 

‘숍리꼬르’ 라는 한인 마을도 갔었다. 그 곳에서 팀원 중 한 명이 지나가는 한 

자매에게 화장실을 빌리고 싶다고 청하였다. 그 자매는 친절하게 자기의 집으 

로 안내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화장실을 빌리끄} 들어갔는 

데 손님으로 초대되어 차와 다과를 대접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고 영접기도도 드렸다. 감격하여 눈물이 나왔다. 다음날 다시 와서 성경 

을 주기로 하고 나오면서 다른 집을 소개해 달라고 했지만 위험해서인지 다른 

집 가는 것을 만류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 하기로 계획된 전도지 배포 때 
에라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듣는사람이 있기를기도하고나왔다. 

그 후에는 그동안 이용하였던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 두 사람 그리고 음식 나 

르던 아가씨 두 사람에게 전도지와 성경을 전해주고 숙소를 청소했던 아줌마들 

과 아저씨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는 숙소에 함께 묵었던 먼 지방에서 

온 손님들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숙소 옆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직원 

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 
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다. 운전기사 ‘알리세르’ 가 생일을 맞아 우 

리팀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 접대를 받은 후 복음을 전했으나 예수님의 영접을 

거부했다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 
간적으로 아쉬웠지만 발에 흙을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도 운전기사가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가 취조를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 

하는 등 계속 복음을 전하였다. 사역종료 예배 후 우리는 출국하기 전까지 우리 
가 거쳤던 그 땅들을 돌아보고 밟으면서 기도하였다. 그 땅에 뿌려진 복음 
의 씨앗들이 잘자라게 하시고주님 영광받으시기를. 

(필을믿 암뀔011서 l--
좌우로 치우치자 아니하고 (대하 34~l) 

“요시야가…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 좌우로치우치지 아니하고n (1 -2절)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왕(善王)인 요시야는 정직했습니다. 정직의 기준은 인간의 도 
덕적 기준이 아닌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 ... 팔 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십 이년에 유다와 예루살 

램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n (3절) 요시야가 나이 16세 , 곧 즉위 8년째 되던 해부터 12 

년째 되던 해까지 비로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16세가 되서야 자의적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 
로 알게 된 요시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를 

받는모든것을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술，담배 ， 돈등을하나님보다더 의지 
하며 살지는 않나요? 우리도 요시야처 럼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결단하고 끊어 
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요시야 눈에 ‘비로소’ 성전 안에 있는 산당， 아세라， 우 

상들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본 자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보 
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은 무려 6년 통안 진행되었습니다(즉위 12년-18 

년) . 종교의 타락， 우상 숭배의 잔재를 없애는 데 6년이 소요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8절) . 성전이 그 참 의미를 드러내려면 먼저 하나님 이 
외의 요소를 성전 안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성전을 헐고 더럽힌 자들은 외부의 세 

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유다인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하 
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11절) .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습니다(14-18절) . 
그로 인해 요시야는 회개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19절) 하나님을 안 요시야는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말씀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은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처절한 모습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자신과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뭇과 어긋나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향임기자) 



멈휩 

1 충현기도원안내 
추석에도기도원차량정 

상운행합니다. 

뭘밀 

경찰전도호| 월례회 

일시 14일(주일) 15:30 

장소 본당 112호 

뿔 서| 

김옥례 타교성도 정봉우 

성도의 모친 ， 김청순 집 

사의 시모， 1 7교구 장미 

구역/ 8월 30일 별세 ， 9월 
1일장례 

2 마동희 성도 정준녀 성도 
의 장냥， 8교구 노유구역/ 

9월 3일 별세 ， 9월 5일 장 

례 

• 동서울노회 제여회 정기노회각종고시신정서를 
제줄하기 원하는분은 다음과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HI랍니다 

· 제출서류 

@ 목사 고시 정원(강도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림) 

@강도사인허및고시정원 

@전도사고시 정원 

@목사후보생고시정원 
(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재 

@ 신학 계속 추천 정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썽) 

• 제출마감 2003년 9월 18일(목)까지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패'lI' 552-8200 #404) 

• 때3외선부 7t을수련회 
국내 외국인선교부에서는 중추절에 외국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적 

잔치인 '2003 외선부 가을 수련회’ 를 갖습니다， 외국인 형제， 자매 

들이 수련회에 많이 침석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앓 

으로 징차 본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첨병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3년 9월 10일(수) '" 9월 11일(목) 1박 2일 

장 소 :충현기도원 

대 상 :외국인형제 자매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주민흥현 

교피소씌 

·수화교실신정접수 
1. 교육기간 : 2003년 9월 7일 '" 2003년 12월 21일(16주) 
2. 교육시간 및 장소 : 매주일 15:00/ 제1교육관 207.호 

3. 교육과정 : 초급， 중급1 고급， 통역 

4. 접수처 : 에바다부 오동혁 집사 최진원 집사 

• 교회설립 %주년 기념 찬양여빼 
기 간 :8월 31일(주일)부터 9월 21일(주일)까지 

시 간 : 주일 찬앙예배(17:0이 장 소: 본당 

9/7 할렐루야 찬앙대，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 

9/14 받엘 고등부 연합친앙대， 멤엘 고등부 연합오케스트라 

9/21 아맨 찬앙대 오케스트라 

·탁아부원아모집 

2, 3, 4부 예배시간동안 1 "'7세의 아이들을 돌보아 드립니다 

1부 : 밀씀， 찬앙， 기도 

2부 : 특별활동5만들기， 그리기， 게임， 찬앙， 발표회， 성극 등) 

3부 : 간식시간 

탁아부에서는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성껏 돌보아 드리 

겠습니다. 

8(월) I 9(화) I 1 0(수) I 11 (목 ) I 12(금) I 13(토) I 1 4(주일) 

설교자/기도자 j정충신/정운석 | 양재웅/양기수 j 이종대/조증덕 | 정현민/황인주 | 서광진/강태영 | 여성기/장혜구 1 정진회최문설 

예 배 담당안내 (9/ 10- 9/ 14) 

날짜 여|배 예배전찬양 사회 기도 설 교 

9/10 수요 l 이종대 임원실 세분의 탄식(롬 8’22-26) 김성관목사 

9/10 수요II 이태복 석귀수 밤에(시 104:1-3) 김영훈목사 

9/12 금요집회 특별찬양 (테너 이병젠소프라노 01하나， 바라톤강임구) 여성기 김생관목사 

9/14 주일 I 김영훈 김영달 이스라엘의 실수(고전 10‘1-13) 위건량목사 

9/14 주일 II 그참혹한십자가에 외/소프라노김희영(임n맨찬양대 솔로이똑) 김교성 최윤덕 이스라엘의 실수(고전 10:1-13) 안창덕 목사 

9/14 주일 m 선한목자되신 우리 주 외빠01올린 장연희(할렐루-Oþ오케스트라) 이종철 김단용 이스라엘의 실수(고전 10:1-13) 김성관목사 

9/14 주일 N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아멘 혼성중창단(지도: 김송자) 여국근 최대원 이스라엘의 실수(고전 10’1-13) 김성관 목사 

9/14 주일 V 구름같은 씨상외/테너 이병진(멤엘찬양대 솔로0얀) 김정수 이형수 이스라엘의 실수(고전 10:1-13) 류병희 목사 

9/14 주일찬양 정진호 김구형 새로운 시작(수 5’8-12) 김성관 목사 

제749호 

충현기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힘쓰게하소서. 

태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성취하는생명력 있는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쇄.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뿔 행}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영옹선ÍI~ 

르네상스i탱 

상성→ 

[ 섬 · 기 · 는 · 분 · 틀 •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 예배 
m 오전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보」 다 ”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 분 시 간 ~‘ ~ 구 분 시 간 장 ~ 
I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청 년 2 부 오후12 : 20 교육관 50 1호 

영아부 1I 오전10:50 
장년 l 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l 오전 9:00 
유아부 11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I 오전 9:00 장년 3 부 오후12 :30 교육관 307호 
유치부 

11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소앙부 오후12:15 갈헐리훌 

%, 긴1 Jf-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흔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 204 ， 205호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11:00 복지관지하1충 

소년부 오전10 :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9 뻐학생)/오후I:OO(성인)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리홀， 베다니훌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j!ι1Zr-a「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 학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엔 흘 

청년 1 부 오전11: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10 갈헐리훌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s때 ons ln 타glish ， Chin않e. Japan않e and Sign L.anguage are avai성bleatthe 티evenO’ clockWors비p Serviæ， 

andSri 벼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에so available at the One 0’ c ∞kWαship SelVice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l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1미。T닙 교구위원회 5교구 떼8따부 

신교위원징 7교구징 딩회서기 예배위원 교구위원징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3교구 대획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예배위원장 I써교육위원장 구재부장 진앙위원징 업인운영위원 

김교성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운석 김영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11교구 16.교구 8교구 6교구 

8교구징 옹시위원징 옹A써원 종현기도원김 건축위원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위건량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7교구 15.교구 1교구 12교구 

1교구징 A셈부징 법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13교구 1드。T닝 소년부 17교구 중등2부 

이병욱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정충선 

깅사위원징 탠{부징 건축위원징 빼배부징 15.교구징 
5 ZEI‘1주H 17교구 유년부 펀집국 ~드。T님-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행징위원징 직능전도부징 긴축위원 14교구장 건축위원 교육연구원 14.교구 10교구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응철 이형수 • 전도목사 이정철 • 남전도사 이평희 (지교회1 
신혼7엠부징 신교위원 9교구징 재1교육위원g 딩회부서기 

· 여전도사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지링요때부징 소밍부징 때교육위원징 입n댐진행집 이앤친웹집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영옥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새가족부징 징년2부상 옹A예원 ;1랜짧웹징 전도위원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 3.교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설 

빼fCf부장 13쿄구징 μ?。「그「X。， 재1교육위원 제1교육위원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장년1부징 3쿄구징 진도위원 예바위원 예배위원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강철형 펴l숭 김영은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성 
예배위원 정년1부장 행정위원 · 진입독창자 김소연 

l 딘기선교사 캉기엽 l쇄링커) 

l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트) 


